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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언론행위 

이대로는

안 된다 ①

  광고주협회, 
“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, 
 포털이 직접 나서야”

네이버-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

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

견을 열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을 발표했다.

합의안에 따르면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단체로 구성

된 7개 단체와 이용자 단체 8개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, 네

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맡게 된다. 평가위는 10

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한국광고주협회는 “준비위원회가 사이비언

론 행위나 어뷰징 등의 실질적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

모양새만 갖추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”며 

실망감을 드러냈다.

협회는 “지난 6월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 뉴스제

휴평가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하는 광고주의견을 

전달,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포털의 뉴스 유통의 문

제점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

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지난 4개월간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

인 평가절차 마련 없이 평가위의 참여 단체 구성이 전부였

다는 점은 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

는 것”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.

이어 “최근 준비위원회가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8개 

단체를 급하게 추가한 부분은 언론 이외의 단체를 포함시

켜 겉으로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포괄적인 성

격의 위원회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아닌지 진정성

에 의구심이 든다”며 아쉬움을 나타냈다.

또한 광고주협회는 포털이 뉴스제휴 평가를 외부에 위

임한 것 자체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, 포털이 제휴평가

위 뒤에 숨지 말고 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을 위해 스스로 

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.

광고주협회 곽혁 상무는 “오늘 준비위에서 발표한 협

의내용만 봐도 제휴평가위에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“며 

”광고계가 요구하는 대로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카카오 김

범수 의장이 직접 나서 정부, 국회, 언론, 기업 등 각계와 함

께 어뷰징, 사이비언론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

는 것이 바람직 할 것“이라고 전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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